
코르반 
 

 

 

구약에서 '코르반'이란 뜻은 "야훼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불"을 가리켰고,  

유다교에서는 "물품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속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서원 양식"을  

가리킨다. 즉, 코르반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느님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하느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코르반'이란 말을 "주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이용하여 자기 재산을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즉, 하나의 핑계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밥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우리에게 코르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코르반이 있는가? :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생각 속에는 코르반처럼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조언을 청할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막연하게 무조건 '기도하라'는 말을 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라는 말만 하면 다 통한다. 기도하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고 남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또 본당에서 주임신부님의 말씀은 코르반과 같은 위력을 나타낼 때가 있다.  

사목위원들도 주임신부님의 말이라고 하면 이의를 달지 못한다. 신부님의 말은 곧 코르반과  

같은 위력을 지니고 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 우리 주위에서  코르반은 무엇인가? :  

 

①돈을 버는 일이 코르반일 수가 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부정한  

돈인지 정직한 돈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사람이 먹는 음식에 독소를 넣고, 소에 물을  

먹여서 속이고, 아무튼 돈 버는 일이라 하면 무엇이든지 통하는 세상이다. 즉, 돈을 버는  

일이 일종의 코르반이다.  

 

②자존심이 또한 코르반일 수가 있다. 자기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③학생들에게 시험이 코르반일 수 있다. 고3 학생들은 대입준비를 위해서라면 학원에 가고  

과외를 받고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하고, 부모님들은 돈이 얼마가 들든지 고3 자녀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한다. 공부에서 자유로운 학생이 없고 부모가 없다.  

④권력이 또한 코르반일 수가 있고 음란물, 마약, 알코올이 코르반일 수가 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우리 자신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코르반이 많이 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코르반은 무엇인가? 

 


